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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약 80-90%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실내공기질(indoor air quality)은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Dominici et al., 2021). 실내공기 오염원은 휘발성유기화합물, CO2 미세먼지 등 다양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건물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밀폐되어 있어 실내공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미생물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건물 내 CO2의 농도도 환경기준치를 초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실내공간에서 높은 CO2 농도는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 눈의 자극, 점막 및 호흡기 질환 등 새집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Sowa et al., 2019). 전통적인 건물에서는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대체하기 위해 자연환기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이 시스템은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나 오존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오염이 더 증가될 수 있다(Brown et al., 1994). 또한 자연

환기시스템은 특히 겨울철에 상당한 열 손실을 초래하여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다(Torpy et al., 2018).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식물을 이용

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식물을 사용하면 환기 및 냉난방 에너지 부하를 10-20%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Cummings et al., 2020). 따라

서 본 연구는 실내공간 적용을 목표로 상록성 조경수의 환경정화능력 및 온ㆍ습도 조절효과를 평가하여 향후 실내공간의 공기정화와 에너지절감형 식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실험 식물은 비자나무, 완도호랑가시나무, 치자나무, 종가시나무, 아왜나무, 동청목, 돈나무 7종을 선정하였다. 실내 공간을 모형화한 아크릴챔버(800 × 

800 × 1,000mm, L×W×H)에 실험식물당 5개의 화분을 배치하였다. 미세먼지 발생원은 모기향(에프킬라, SC Johnson, Korea)을 사용하였으며 챔버내 

초기농도는 300㎍/㎥로 설정하였다. 미세먼지는 미세먼지측정기(Aerocet 531S, Met One Instruments, Inc, USA)를 이용하여 PM10, PM2.5, PM1.0의 3

종류를 질량농도법(㎍/㎠)으로 측정하였다. 미세먼지 주입 후 일정시간 동안 데이터로거를 이용하여 자동 측정하였으며, 각 실험식물별로 5회 반복하여 측

정하였다. 실험 종료 후 엽면적측정기(LI-3000C, LI-COR, USA)를 이용하여 엽면적을 측정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량은 PM량(㎍/㎠)/식물 엽면적(㎠)으

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CO2 측정기를 챔버 내 중앙에 위치시켜 CO2 농도를 측정하였다. 식물의 광합성을 위해 아크릴챔버 상단에 LED백색 광원을 설

치하여 식물의 정단부에서 광량을 약 50umol/㎡/sec PPFD로 제공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에어컨디셔너를 이용하여 실험실 실내 온도를 25℃로 설정했다. 

CO2는 이산화탄소가스 실린더에 연결된 호스를 이용해 챔버 내에 초기 농도를 1,000ppm으로 설정하여 주입하였다. 식물에 의한 온ㆍ습도 저감효과를 측

정하기 위하여 CO2 농도를 측정할 때 동시에 온ㆍ습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시간은 이산화탄소 주입 후 7시간 동안 자동 측정하였으며, 각 실험 식물 당 5

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CO2 저감량은 CO2량(ppm)/식물 엽면적(㎠)으로 대입하여 계산하였다. 실험에 이용한 식물들의 생리형태적 특성인 초고, 엽면적, 

광합성량, 기공(기공수, 폭, 길이)에 대해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상록성 조경수 7종의 미세먼지 저감능력은 실험시작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조구보다 저감효과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PM1의 경우에는 3그룹

으로 분류되어졌으며, 1그룹에는 미세머지 저감효과가 가장 큰 동청목으로 나타났으며, 2그룹은 치자나무, 3그룹은 돈나무, 아왜나무, 비자나무, 완도화랑가

시나무로 분류되었다. PM10과 PM2.5의 경우에도 대조구보다 상록성 조경수의 미세먼지 저감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크게 2그룹으로 분류되었

다. 1그룹에는 PM에서도 우수한 저감능력을 보였던 동청목이었고, 2그룹에는 동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물들로 나타났다. CO2 감소는 식물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났으며, 모든 식물들은 대조구보다 CO2 농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2 농도의 감소는 아왜나무가 66.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으로 완도호랑가시나무, 홍가시나무 순이었으며 돈나무(25.6%)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록성 조경수의 이산화탄소 저감 능력은 크게 4그룹으로 분

류되었으며, 1그룹은 가장 저감 효과가 컸던 아왜나무가, 2그룹에는 완도호랑가시나무, 종가시나무, 동청목 3종이, 3그룹에는 비자나무와 치자나무 2종이, 

4그룹에는 돈나무 1종으로 분류되었다. 온도의 경우 대조구보다 상록성 조경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온도저감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치자나무였으며, 

그 다음으로 완도호랑가시나무, 동청목, 아왜나무, 비자나무 순이었으며, 대조구와 비교하여 1-2℃의 저감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습도는 상록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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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 모두 대조구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식물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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